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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

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

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북도에 위치

한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4개 요인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면접효능감 1개 요인에만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의 매체이용 직업탐

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직업탐색 등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효능감과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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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with a sample 

of 211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in Choong Chung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s based on the use of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self-estee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ll the factor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while negative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interviewing efficacy. Second, positive self-estee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exploration. Third, career search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Lastly, career search self-effic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self-esteem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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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

면, 고용률은 58.7%로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하였으

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한 4.9%로 나타

났다. 특히 15세～29세에 해당되는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하였으며, 1999년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점차 증

가하면서 대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각종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향상, 학점 관리 

등 스펙(specification)을 강조하고 있다[2]. 

이와 같은 현상은 항공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목표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사 공식 채용공고에서 객

실승무원의 채용 경쟁률은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3]. 항공사 채용 면접은 일반적인 1회성 면접과

는 달리 3차, 4차에 이르는 면접 과정으로 외적이미지, 

자질, 태도에서 외국어 능력, 조직융화력, 기내방송 낭

독, 상황대처 능력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4]. 따라서 직업에 대한 간접경험과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인 진로탐색행동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5].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다양한 변인

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심리와 자신감과 관

련 있는 심리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

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상담 영역에서의 자아존중

감은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청소년 시기부터 연구

자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진로탐색행동, 진로 준비도 및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

어졌다[6][7].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진로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연구

[8-10],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간 관계[11], 자아존

중감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12] 연구가 대부분이다.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남·여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

로탐색 활동을 수행하는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

록 진로탐색 행동에 더 적극적이고 참여 횟수도 많아지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3]. 따라서 진로탐색자기효

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선행변수가 되며, 개

인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예측할 수 있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

구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14][15],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및 취업준비행동 간 

관계[16][17],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8]가 진행된 바 있으며 자아존중감

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 탐색 행동 간 관계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

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

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

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자

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여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진

로 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19]으로 다수의 자아존중감 연

구를 수행한 Coopersmith[20]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여 내리는 평가로, 본인을 

가치 있고, 성공적이며,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 믿

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

간의 행동을 다양하게 결정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

며,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

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정보들을 유리하게 해

석하고 미래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22]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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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23] 자아존중감

은 청소년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아존중감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진

로에 대한 확신 또한 높게 나타나지만[11], 자아존중감

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진로선택에 중요한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는 Rosenberg의  자

아존중감 척도[19]와 Coo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20]가 대표적이다[25]. 보편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Rosenberg[19]의 자아존중감 척도

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Self-Esteem Inventory[20]는 일반적 자

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학

교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는 

Rosenberg[19]의 척도를 토대로 한 정명실[26]의 연구

를 참조하여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자

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를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패자, 유능하지 못

함, 쓸모없음 등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

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행, 지속성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27]. 이

러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

로탐색을 위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관계구축, 면접탐색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며 대인관계를 활용하는 

등의 진로 수행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 기대를 말하며,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 수준으

로 정의된다[28].

이처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에 진

로를 추가하여 적용된 개념이다. Taylor와 Pompa[29]

에 따르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업탐색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수준은 진

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되며, 개인의 진로탐색

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0]. 

한편,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Taylor와 Betz[31]가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척도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가 주

로 사용되었으나 이 척도는 대학 신입생들과 관련된 진

로 문제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전공을 이미 선택

한 대학생 및 성인들의 진로관련 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Solberg et al.(1994)이 개

인 탐색, 진로 탐색 및 직업 탐색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

한 진로탐색활동 수행 시 개인의 확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사(CE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Solberg et al.[28]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

사를 토대로 한 최옥현[32]의 연구를 참조하여 직업탐

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

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직업탐색효능감은 직업 

선택과 구직활동영역에서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내용

이며, 면접효능감은 면접을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직업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관계구축효능감은 취업을 

위해 주변의 대인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인탐

색효능감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은 진로개발,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지도 등

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3].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은 대체로 자기탐색활동과 

직업탐색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Blustein[30]

에 의하면 진로탐색 행동은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

해 정보를 수집하고, 추후 직업을 선택했을 때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평가 및 

외부탐색 활동이라고 하였다. Grotevant와 Copper[34] 

역시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특징(가치관, 능력, 흥미, 

성격)을 평가하고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이 갖고 있

는 직업세계에 대한 기대나 생각을 검증하는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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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였다.

국내 학자인 최동선과 정철영[35]은 진로탐색행동을 

앞으로의 진로 결정을 위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탐색 행동은 전 생애의 

모든 발달 단계에 걸쳐 일어나지만, 특히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36].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VC(Vocational 

Checklist)[37], CES(Career Exploration Survey)[33], 

Job Search Behavior  Index[38] 등이 있으며, VC는  

행동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CES는 탐색에 대한 신념, 탐색의 과정, 탐색에 대한 반

응의 3가지 행동 및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Job 

Search Behavior는 준비적 탐색행동과 활동적 탐색행

동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동선

(2003)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고 자신의 특

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로탐

색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최동선[39]

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한 나정기[40]의 연구를 참조하

여 개인탐색활동과 직업탐색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개

인탐색활동은 전문상담이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

신의 특성 혹은 성격의 장‧단점 등을 살펴보는 활동이

며, 직업탐색활동은 관심분야의 직업정보를 위해 전문

가나 관련 프로그램,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탐색하는 활

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구성개념 간 관계 및 가설 설정
4.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간 관계 
Laurent[4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우선되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우

석[4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ackett

와 Betz[43]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최초로 진로교육에 

접목하여 진로발달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Solberg 

et al.[13]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의 욕구, 진로

탐색활동 수행 횟수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자아

존중감과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본 

연구로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윤정혜[4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Korman[2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해 놓은 자아개념과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자아상보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 등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 심지연과 이형룡[5]은 관광계열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 진로탐색

행동 간 관계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자아존중감이라는 요인은 

진로탐색행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여 대학 시

기의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

임을 밝혔다. 안권순과 한건한[8]은 개인특성과 진로준

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

은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은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과 함께 진로탐색행

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Solberg et al.[28]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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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고 하였으며, Gushue et al.[45] 역시 진로탐색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하고 활발한 진로탐색 행

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정기[46]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옥, 최규일과 배지영[47]의 연구에서는 진로탐

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탐색효능감과 면

접효능감의 두 개 요인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울산, 대구 지

역 대학의 치위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은숙, 노

은미와 고효진[48]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효능감의 하

위 요인 중 면접효능감을 제외한 직업탐색효능감, 개인

적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의 세 요인이 진로탐색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은 자아존중감의 결과변수인 동시에 진로탐색행동의 

선행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

로탐색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

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

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

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변수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지 기법을 적용하였

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성별, 학년, 소속대학,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

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적인 평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정명실[26]의 연

구를 참고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을 도출하였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Solberg et al.[28]의 연구를 

참조하여 ‘진로탐색 및 선택과 관련된 면접, 대인관계, 

직업탐색에 대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신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측정도구 역시 

Solberg et al.[28]이 개발한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사

를 최옥현[32]이 한국어로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

다. 측정변수는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개인탐색효능감 

4문항,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면접효능감 5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과 정철영[35]의 연구를 참조

하여 ‘앞으로의 진로선택, 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자기탐색과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려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39]이 개발한 측정도구인 대학생용 진로탐색행

동검사를 토대로 한 나정기[40]의 연구를 참조하여 25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문항[표 1]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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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S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낌
S2. 나는 장점(좋은 자질)이 많다고 느낌
S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S4. 나는 일하는 데 있어 남들만큼은 할 수 있음
S5.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음
S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함
S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함
S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람
S9. 대체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짐
S10.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진로탐색자기효능감

E1.나는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 확인 가능함
E2.나는 나의 관심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음
E3.내가 지원할 회사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소개편지를 작성할 수 

있음
E4.면접 중 그 직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
E5.면접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6.직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것을 알고 평가할 수 있음
E7.나의 가치관을 명료화하고 검토할 수 있음
E8.취업 위해 내 주변의 대인관계 활용 가능
E9.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알고 평가할 수 있음
E10.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내 주변의 대인관계 활용할 수 있음
E11.나에 대한 지식, 타인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원하는 직업정보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만족스런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음
E12.취업 또는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 조직에 참여할 자신이 

있음
E13.취업을 위하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음
E14.나의 개인적 능력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음
E15.내가 갖고 있는 직무 기술을 알고 있음
E16.나의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음
E17.나는 취업 관련 사회적 장벽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E18.직업을 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대안들을 조사할 수 

있음
E19.나는 개인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음
E20.나의 기술이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

법을 알고 있음
진로탐색행동

B1.관심 있는 직업 정보를 위해 직업과 관련된 직장 혹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자우편(e-mail) 발송

B2.관심분야 직업정보를 위해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
관

B3.진로상담,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직업정보 수집
B4.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직업이나 직장에 관해 상의
B5.관심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
B6.취업 관련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찾

아서 TV 시청
B7.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 소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숙독
B8.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

상(VOD)을 찾아서 시청
B9.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자 함
B10.관심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용동향이나 취

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B11.관심분야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책 또는 팸플릿,  홍보물 

등을 읽어봄
B12.아르바이트 및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습, 인턴 등을 통

해 관련분야의 실전 경험 쌓음
B13.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정보를 위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 

검색, 정리
B14.관심 있는 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하

는 일에 관한 정보 수집

B15.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
여 정보 탐색

B16.나의 성격이나 적성, 흥미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
를 받아봄

B17.관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
해봄

B18.나의 과거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 생각
B19.형제, 자매, 사촌들과 함께 나의 성격, 장단점에 관해 상의
B20.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

기성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
B21.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인터넷 상담 받음
B22.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상의
B23.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봄
B24.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상의
B25.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봄

표 1. 측정 문항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관

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실증분석을 위한 표

본으로는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4개 대학의 항공

서비스학과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

루어졌다. 설문방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

입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취업과 진로준비에 관심

이 높아지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 설문지 211

부가 최종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개념

의 요인구조 및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차원도출

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직각회전이 이용되었

으며, 요인 도출기준으로는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

과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40 이상으로 설정하였

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자아존중감, 

진로탐색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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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특성으로 성별에서는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에서는 2학년

이 49.3%, 3학년이 34.6%, 4학년이 16.1%로 조사되었

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대학과 충북지역 대학이 각각 

46.9%와 53.1%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는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개 항목 중 공통성이 0.4 이하인 

변수 제거 및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4개 항목이 제거되

었다. 최종적으로 6개 문항의 2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

며, 각각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되었다[표 2]. 총 분산설명력은 70.396%, KMO 값

은 0.730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α

는 모두 0.7이상으로 모두 적정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

고 있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총 20개 항목 중 척도 정제과

정을 거쳐 5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5개 문항

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각 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으로 명명

되었다[표 3]. 총 분산설명력은 61.217%, KMO 값은 

0.886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α는 

모두 0.7이상으로 모두 적정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로탐색행동은 총 25개 항목 중 척도 순화과정을 통

해 6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의 5개 

요인은 각각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

색,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직업탐색, 

관심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으로 명명되었다[표 4]. 총 분산설명력

은 59.146%, KMO 값은 0.833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에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5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자아존중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α 

긍정적 
자아존
중감

S1
S4
S2

4.099(0.635)
3.943(0.784)
3.952(0.695)

.887

.756

.742
1.301 32.827 .725

부정적 
자아존
중감

S10
S3
S9

1.848(0.875)
1.800(0.844)
1.758(0.788)

.859

.833

.814
2.923 37.569 .812

2 분산설명력(%)=70.396, KMO=0.730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446.422, df=15, p=0.000)

표 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α 

직업탐
색효능
감

E15
E17
E14
E16
E18
E12

3.531(0.745)
3.365(0.740)
3.602(0.685)
3.626(0.767)
3.507(0.726)
3.640(0.789)

.773

.726

.714

.661

.595

.539

6.626 20.805 .830

면접
효능감

E4
E5
E3
E2

3.474(0.692)
3.550(0.731)
3.403(0.706)
3.640(0.685)

.749

.724

.662

.616
1.635 16.105 .768

관계
구축
효능감

E10
E8

3.621(0.804)
3.640(0.777)

.812

.701 1.140 12.695 .793

개인
탐색
효능감

E7
E9
E11

3.621(0.716)
3.621(0.755)
3.607(0.725)

.804

.620

.462
1.006 11.611 .717

총 분산설명력(%)=61.217, KMO=0.886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457.222, df=136, p=0.000)

표 4. 진로탐색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α 

자기반성 
및  지인 
대화 통한
자기탐색

B23
B24
B25
B19
B22

3.626(0.821)
3.540(0.890)
3.953(0.893)
3.59(0.835)
3.507(0.869)

.746

.709

.683

.632

.467

5.400 15.034 .740

매체
이용

직업탐색

B8
B7
B6
B9

3.616(0.878)
3.668(0.789)
3.545(0.885)
3.531(0.835)

.824

.808

.770

.594
2.118 15.001 .822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B12
B14
B13
B2
B16

3.387(0.857)
3.185(0.845)
3.545(0.829)
3.190(0.917)
3.701(0.817)

.750

.632

.606

.593

.444

1.533 12.376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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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B5
B4
B10

3.199(0.898)
3.218(0.839)
3.308(0.825)

.759

.573

.539
1.128 9.238 .581

전문 진로
서비스 
이용 

자기탐색

B21
B20

3.156(0.899)
3.152(0.939)

.685

.672 1.059 7.497 .583

총 분산설명력(%)=59.146, KMO=0.833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229.173, df=171, p=0.000)

3. 연구가설 검정
3.1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인 ‘자아존중감이 진로탐

색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4개 하위 요인인 직업

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

능감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

타냈다[표 5]. 한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면접효능감에

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5.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직업탐
색

효능감

상수 2.272 8.099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49 .363 5.171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29 -.038 -.535 .593

R=.350, R²=.123, Adjusted R²=.114,
F=14.552, p=.000, Durbin-Watson=1.555

면접
효능감

상수 2.359 8.845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47 .470 6.975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150 -.198 -2.937 .004*

R=.436, R²=.190, Adjusted R²=.182,
F=24.374, p=.000, Durbin-Watson=1.849

관계
구축
효능감

상수 2.364 6.291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12 .326 4.563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91 -.090 -1.265 .207

R=.303, R²=.092, Adjusted R²=.083,
F=10.538, p=.000, Durbin-Watson=1.711

개인
탐색
효능감

상수 2.035 6.932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29 .417 6.081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32 -.039 -.567 .571

R=.404, R²=.163, Adjusted R²=.195,
F=20.251, p=.000, Durbin-Watson=1.574

 

 *p<.01, **p<.001

3.2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인 ‘자아존중감이 진로탐

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의 5개 하

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

탐색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

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6.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

상수 3.161 9.580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46 .137 1.841 .067
부정적 

자아존중감 -.028 -.033 -.443 .658
R=.128, R²=.016, Adjusted R²=.007,

F=1.733, p=.179, Durbin-Watson=1.853

매체
이용

직업탐색

상수 2.596 7.152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29 .273 3.772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77 -.080 -1.104 .271
R=.254, R²=.065, Adjusted R²=.056,

F=7.175, p=.001, Durbin-Watson=2.104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상수 2.481 8.115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08 .302 4.197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75 -.092 -1.273 .205
R=.280, R²=.079, Adjusted R²=.070

F=8.867, p=.000, Durbin-Watson=1.791

관심
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상수 3.073 8.964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41 .127 1.709 .089
부정적 

자아존중감 -.094 -.106 -1.433 .153
R=.131, R²=.017, Adjusted R²=.008,

F=1.821, p=.164, Durbin-Watson=1.877

전문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상수 2.407 5.746 .000
긍정적 
자아존중

감
.035 .029 .350 .727

부정적 
자아존중

감
.144 133 1.800 .073

R=.145, R²=.021, Adjusted R²=.012,
F=2.241, p=.109, Durbin-Watson=1.83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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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자기반
성 및 
지인들
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
색

상수 1.818 6.081 .000
직업탐색효능감 .299 .269 3.437 .001***

면접
효능감 -.036 -.032 -.385 .700

관계구축효능감 .138 .163 2.056 .041*
개인탐색효능감 .104 .100 1.144 .254

R=.422, R²=.178, Adjusted R²=.162,
F=11.152, p=.000, Durbin-Watson=1.883

매체
이용
직업탐
색

상수 1.525 4.506 .000
직업탐색효능감 .244 .194 2.474 .014*

면접
효능감 .051 .041 .487 .627

관계구축효능감 -.036 -.038 -.477 .634
개인탐색효능감 .319 .272 3.105 .002**

R=.415, R²=.172, Adjusted R²=.156,
F=10.734, p=.000, Durbin-Watson=2.234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
색

상수 1.741 6.016 .000
직업탐색효능감 .321 .301 3.806 .000***

면접
효능감 .024 .022 .265 .791

관계구축효능감 -.037 -.046 -.576 .565
개인탐색효능감 .159 .160 1.816 .071

R=.400, R²=.160, Adjusted R²=.144
F=9.803, p=.000, Durbin-Watson=1.857 

관심
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
색

상수 1.863 5.667 .000
직업탐색효능감 .178 .154 1.855 .065

면접
효능감 .102 .087 .994 .321

관계구축효능감 .016 .019 .222 .824

개인탐색효능감 .092 .085 .923 .357
R=.284, R²=.081, Adjusted R²=.063,

F=4.527, p=.002, Durbin-Watson=1.918

전문 
진로
서비스
를 

이용한 
자기탐
색

상수 1.804 4.480 .000
직업탐색효능

감 .253 .179 2.160 .032*
면접
효능감 -.134 -.094 -1.067 .287

관계구축효능
감 .168 .157 1.863 .064

개인탐색효능
감 .086 .066 .708 .479
R=.282, R²=.080, Adjusted R²=.062,

F=4.453, p=.002, Durbin-Watson=1.761

3.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3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검정 결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직

업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

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과 매체이용 직업

탐색,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등 4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표 7]. 또한 관계구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부

분 채택되었다.

표 7.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p<.05, **p<.005, ***p<.001

3.4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진
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4인 ‘자아존중감과 진로탐

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47]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독립변

수의 두 개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첫 번

째 하위 요인으로 직업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63(p<.001), 2단계 회귀계

수는 .239(<.00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3단계에서

는 매개변수만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1단계와 2단계는 유의하나 매개변

수를 함께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유의하

지 않고 매개변수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매개변

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며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나머지 세 요인인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역시 3단계에서 매개변수만 유

의한 결과를 보여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1, 2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3단계에서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로, 독립변수 요인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

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를 살펴보면, 면접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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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단계에서 회귀계수 -.114(<.05)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 이외의 요인 및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보여 단계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

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8.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매개/
종속
변수

검정
단계

β t p R²

자아
존중감

(긍정,부정)
/직업탐색
효능감/진
로탐색행동

1단계 .363
-.038

5.171
-.535

.000**

.593 .123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051
3단계
(독립)

.086
-.024

1.215
-.366

.226

.715 .2063단계
(매개) .420 6.356 .000**

자아
존중감

(긍정,부정)
/면접효능
감/진로탐
색행동

1단계 .488
-.159

7.309
-2.374

.000**

.019* .205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051
3단계
(독립)

.079

.012
1.007
.165

.315

.869 .1373단계
(매개) .328 4.526 .000**

자아
존중감

(긍정,부정)
/관계구축
효능감/진
로탐색행동

1단계 .340
-.093

4.780
-1.312

.000**

.191 .100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051
3단계
(독립)

.144
-.014

1.938
-.200

.054

.841 .1223단계
(매개) .280 4.080 .000**

자아
존중감

(긍정,부정)
/개인탐색
효능감/진
로탐색행동

1단계 .417
-.039

6.081
-.567

.000**

.571 .163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051
3단계
(독립)

.083
-.026

1.121
-.376

.263

.707 .1683단계
(매개) .373 5.381 .000**

 *p<.05,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

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

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네 개 요인 모

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면접효능감 한 개 요인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면접에 관한 효능감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윤정혜[4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

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진로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진로탐색에 관한 자

기효능감 단계를 추가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좀 더 

세분화된 연구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설 2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

적 자아존중감은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한 직업탐색 등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지연과 이형룡[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가설 3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직업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탐색, 매체이

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직업탐색, 전문 진

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등 4개 요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관계구축효능감

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

의 대화를 통한 자기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행동의 하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에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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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은숙, 노은미와 고효진[18]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효능감

의 하위 요인 중 면접효능감을 제외한 직업탐색효능감, 

개인적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의 세 요인이 진로

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긍

정적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네 개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

고,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의 4개 요인과 진로탐색행동 2개 요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내적심리변

인의 특성으로,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진로탐색행동

에 비해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긍정적 자

아존중감의 중요성이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학

업 및 항공 관련 실습 등의 교과과정과 더불어 학생들

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

지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학과 행사나 실습 준

비 시 작은 역할을 부여해 주어 스스로 타인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일깨워준다면 자신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중 공동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동기들과 유대감과 협동심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별 성향 파악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

그램 및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

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면접효능감 1개 요인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

감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면접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심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과 직접 상의할 수 있

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적극적인 행동 형태의 진

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서 제시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

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탐색에 대한 자기기대가 높은 학

생들일수록 실제로 진로탐색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중 직업탐색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매체를 이용한 방법 또는 

관심분야에 직접 찾아가거나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거나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하

여 자기탐색을 하는 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수업 

과정에서 이론 중심보다는 기사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를 소개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 크루즈, 외식, 해외인

턴십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

계구축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자기반성 및 지인

과 대화를 통해 자기탐색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여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가치관을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개인탐색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주로 매체

를 이용하여 직업탐색을 하는 결과로 보아 취업 관련 

영상 또는 신문,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취업 정보를 인

용하여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연

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가 충청남북

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

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다

양한 지역으로의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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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대상자와 변인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진로관리방안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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